
산업부·과기정통부, '2018년 10대 나노기술' 선정

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

부는 오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

나노융합 산·학·연 종사자들 간의 소통

과 정보교류의 장인 '2018 나노융합성

과전'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. 

이날 행사에선 나노 분야 관계자 200

여명이 참석해 나노기술·산업의 전망

과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. 

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후 나노융합 분야 연구개발(R&D) 사업의 방향을 

소개한다. 또 '2018년 10대 나노기술'을 선정해 발표한다.

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. 문상봉 엘켐텍 

대표 등이 산업부 장관상을, 송영재 성균관대 교수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

는다.

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국장은 "나노융합산업은 파급성과 확장성이 매우 큰 혁

신성장의 엔진"이라고 강조하며 "나노기술과 주력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

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도 "미래기술 구현을 위한 도전적 핵심 나노

기술을 확보하고 나노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"고 

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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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혁신성장의 엔진"…2018 나노융합성과전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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